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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철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(새정치민주연

합)을 탈당하고 신당 창당을 추진하고 있는 것

에 대해 광주전남 지역민 10명중 절반 이상이

잘한 결정이라고 답했다 이는 심각한 내홍을

겪고있는더불어민주당에등을돌린지역민심

이안철수신당에대한상당한기대감을갖고있

는것으로분석된다

이번조사에서안철수탈당과신당창당추진

평가를묻는질문에응답자의 565%가 잘한결

정이라고 답한 반면 잘못한 결정이라는 응답

률은 297%에 그쳤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자

는 138%였다

지역별로는광주(578%)가 전남(556%)에 비

해 안 의원의 탈당과 신당 창당 추진에 대한 긍

정적 평가가 높았다 특히 광주에서는 잘한 결

정이라는 응답률이북구에서 644%로 가장 높

게 나타났다 전남에서는 서남권과 동부권에서

각각 642% 628%로높았다

연령대별로는 40대와 50대에서 잘한결정이

라는응답률이각각 631% 622%에달했다 반

면 19세29세 이하에서는 안 의원 탈당과 신

당 창당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높았다 잘못

한결정이라고답한응답률이 556%로높았다

이는지난 19대대통령선거에서안철수의원

에대한적극적인지지를보였던젊은층이의외

로안의원의탈당을계기로지지층에서이탈한

것으로분석된다

지역민들은 안철수 신당이 성공하기 위해서

는무엇보다정책차별화(263%)를가장우선시

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어 새로운 인물영입

(231%) 야권신당과의 통합(226%) 호남민심

(164%) 순이었다 기타잘모르겠다는 응답율

은 116%였다

지역별로는 광주 서구(389%)가 정책 차별

화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광주 광산구

가 새로운 인물 영입에 대한 응답률이 401%

로 다른지역에비해상대적으로높았다

연령대별로는 30대에서 정책차별화 응답률

이 384%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고 19

세29세 이하 연령에서는 새로운 인물 영입

의응답률이 391%로가장높았다

최권일기자cki@kwangjucokr

더불어 민주당(옛 새정치민주연합)이 분열하면

서 신당 창당 추진이 잇따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

광주전남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한 야권의 신당

지지도 조사에서는 안철수 신당이 469%의 압도

적인높은지지율을보였다 실체가아직드러나지

않은상황에서 50%에가까운지지율을올린점이

주목된다

이어 천정배 신당이 95% 박주선 신당(42%)

박준영신당(23%) 순이었다 어느신당도지지하

지 않겠다는 응답률은 286%였고 잘 모르겠다

는응답률은 85%였다

천정배의원은최근 (가칭)국민회의 창당을준

비중이며 박주선의원은 통합신당 박준영전전

남지사는 신민당 창당준비위원회를 발족했다

하지만 이번조사에서는응답자들의이해를돕기

위해가칭으로사용되는당명을사용하지않고인

물의이름을그대로사용했다

안철수 신당 지지율은 광주(470%)와 전남

(468%)에서 비슷하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

50대에서 506%의 높은 지지율을 보였으며 40

대(493%)와 60세 이상(495%)에서도 50%에 가

까운지지율을 나타냈다 반면 19세29세 이하

에서는 393% 30대에서는 428%의지지율을보

여 상대적으로 중장년층에 비해 지지율이 낮았

다

천정배 신당은 광주(85%)에 비해 전남(103%)

의 지지율이 높았고 지역별로는 광주 북구에서

169%로 상대적으로가장높은지지율을보였다

전남에서는 서남권(150%) 동북권(112%)에서

두자릿수 지지율을 얻었다 연령별로는 40대(10

1%)와 50대(136%)에서 두자릿수 지지율을 기록

했다

박주선 신당은 광주 광산구(121%)와 30대(11

8%)에서만두자릿수지지율을보였다 박준영신

당의 지지율은 지역별연령별성별 모든 분야에

서한자릿수지지율에머물렀다

어느 신당도지지하지않겠다고 응답한 286%

는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의 고정 지지자로 분석된

다 특히 어느신당도지지를하지않겠다고응답

한연령대를분석한결과젊은층으로갈수록응답

률이높아졌다 19세29세 이하가 522%로 가장

높았고 30대(343%)40대(316%)50대(203%)

60대 이상(145%) 순이었다 이는 젊은 층 일수록

신당창당에따른야권분열을원하지않은것으로

분석된다

광주전남에서안철수신당에대한지지율은다

른 신당에 비해 높긴 하지만 안철수 신당과 다른

신당세력간의통합요구는높았다

안철수신당과다른신당세력간의통합필요성

에 대한 질문에 599%가 통합해야 한다고 답했

다 통합을 반대하는 응답률은 270%였고 잘 모

르겠다는응답률은 131%였다

통합 요구는 광주(620%)가 전남(584%) 보다

높았고지역별로는광주북구가 827%로가장높

았다 반면 통합 반대 요구가 높은 지역은 광주

광산구(516%)였다

최권일기자cki@kwangjucokr

안철수 의원 탈당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(새정

치민주연합) 현역국회의원들의탈당사태에따른

야권분열의원인으로는 친노세력의패권주의를

가장많이꼽았다

최근 야권 분열의 원인을 묻듣 질문에 응답자의

306%가 더불어민주당 내 친노 세력의 패권주의

때문이라고답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내총선공

천주도권싸움이라고답한응답자는280%였다

이어문재인대표의리더십부족이 274% 기타

63% 잘모르겠다는응답률은 77%였다

하지만야권분열원인에대해광주와전남지역

에서약간의시각차이가나타났다광주에서는친

노세력의패권주의때문이라고답한응답률이 36

4%로가장높은반면 전남에서는총선을앞둔공

천 주도권 싸움이 원인이라고 답한 응답률이 29

5%로높았다

문재인대표의리더십부족에대해서는광주와전

남응답률이각각276% 273%로차이가없었다

이가운데광주광산구와남구에서는야권분열

의 원인을 친노 세력의 패권주의 때문이라고 가

장 많이 꼽았다 광산구가 513% 북구가 40%로

다른자치구에비해훨씬높았다

연령대별로도 큰 차이를 보였다 19세29세

이하에서는 421%가 내년총선을앞둔공천주도

권 싸움이 야권 분열의 원인으로 꼽았다 50대에

서는 친노 세력의 패권주의 때문이라는 응답률

이 326%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다 60대 이

상에서는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 부족이라는 답

변이 348%로가장높았다

최권일기자 cki@kwangjucokr

안철수탈당신당추진 57%가 잘했다安風거셀듯

야권분열원인과책임

306% 친노세력패권주의 280% 공천 주도권싸움때문

안철수탈당과신당추진평가

광주북구 잘한결정 644%로 최고

1929세 젊은층은절반이상부정평가야권신당지지도통합필요성

안철수신당지지중장년층이 2030대 비해 10%P 이상높아

안철수신당

천정배신당

박주선신당

박준영신당

어느정당도지지하지않음

잘모름

46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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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3

28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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야권신당지지도 단위%
안신당과다른신당간통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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더불어민주당내

친노세력패권주의때문

더불어민주당내

공천주도권싸움

문재인대표리더십부족

기타

잘모름

야권분열원인 단위%

306

280

274

63

77

안철수신당성공조건 단위%

정책차별화

새로운인물영입

야권신당세력과의통합

호남민심

기타잘모름

263

231

226

164

116

286% 신당 지지않겠다

젊은층서야권분열더걱정

문재인대표리더십부족

60대 이상선 1위로꼽아

안철수신당성공조건

정책차별화인물통합順

413 총선 호남의선택

대한민국 미래 바꾼다

광주일보리얼미터여론조사


